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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맨 위 상단부터 박주미-김민준-한다감. (사진제공=바른손스튜디오, 하이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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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쓰리샷! 캐릭터 명대사 포스터 공개!
두리안 � 박주미 “더 한 것도 감내해야지”
단치감 � 김민준 “야박하게 그러지 마”
이은성 � 한다감 “염치들이 없어”
‘아씨 두리안’ 볼수록 더 재밌다!
서서히 탄력 붙는 인기 입소문의 힘!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매주 토일 저녁
10시 30분 새로운 에피소드 따끈하게 업데이트!

‘아씨 두리안’ 박주미, 김민준, 한다감이 한 지붕 아래에서 드러낸 동상이몽의 순간이 포착됐다.

토일드라마 ‘아씨 두리안’을 디지털 독점으로 제공 중인 쿠팡플레이가 캐릭터 명대사 포스터로 매회 작품의 흥미 시청 포인트를 높
이고 있는 가운데 배우 박주미, 김민준, 한다감이 서로를 향한 다른 마음을 담은 순간들이 공개돼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극한 상황에 처해도 이를 달게 받겠다는 듯 현실에 순응하는 두리안(박주미 분)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마음이 내심 무거운
단치감(김민준 분)의 아리송한 기류가 묘한 합을 이룬다. 오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둘과 달리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선 듯 냉랭한 표
정을 짓는 이은성(한다감 분)의 모습이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두리안, 단치감, 이은성의 캐릭터 명대사 포스터는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긴장감을 선사했던 지난 5회 방송 중 인상적인 장면들의
대사들로 추려졌다. 먼저 시공간을 초월해 현생으로 날아온 두리안의 포스터에는 “더 한 것도 감내해야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대사는 우연히 마주친 기회로 재벌가 단씨 집안의 둘째 단치감 이은성 부부 집에 들어가 살게 된 두리안과 그의 며느리 김소
저(이다연 분)가 날이 갈수록 예민하게 구는 이은성으로부터 타박 아닌 타박을 받게 되자 눈칫밥을 먹더라도 모든 걸 이겨내겠다는
각오가 담긴 장면이다. 두리안과 김소저는 전생에서 죽음으로 허망하게 떠나보낸 아들이자 남편인 언(유정후 분)과 돌쇠(김민준
분)를 단씨 집안 남자들로 재회하게 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안에 남아있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고 적혀 있는 단치감의 포스터와 “염치들이 없어”라고 대꾸하는 이은성의 포스터에는 두 부부 사이를 파고
든 두리안을 경계하는 듯한 매서운 분위기가 담겼다. 현생에 빠르게 적응하며 날이 갈수록 단아해지는 두리안의 매혹적인 자태가
꽤나 신경이 쓰였던 이은성. 그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의 틈을 보이지 않았던 남편 단치감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두리안에게 홀린
듯 시선이 머물자 직감적으로 경계 태세를 발동 중이다. 외출 후 돌아와 보니 달라진 두리안의 단정한 머리카락마저도 신경에 거슬
리는 ‘예민 보스’ 이은성은 자신의 고무줄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순간 격분한 이은성은 두리안과 김소저를 향해 “염치들
이 없어”라고 톡 쏘아붙였고, 이를 바라본 단치감이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고 말리는 장면이다.

이후 단치감은 애지중지하던 할머니의 유품인 비녀를 두리안에게 선물로 건네면서 이은성의 한계심도 극에 달했고, 결국 두리안과
김소저를 집밖으로 내쫓기에 이르렀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복잡하게 꼬이는 삼각 로맨스가 서서히 전개되고 있어 세 사람의 관계
가 앞으로 어떠한 진전을 이어갈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무엇보다 회를 거듭할수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 가는 쾌속 전개와 흥미진진한 서사 구조에 ‘아씨 두리안’이 본격적인 입소문을 타
며 인기 상승세에 올라섰다. 쿠팡플레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각종 댓글과 열띤 반응으로 이어지는 등 화제성도 동반 수직 상
승 중이다. 기묘하면서도 강렬하게 빨려 드는 멜로의 신세계를 보여주는 피비(Phoebe, 임성한) 작가의 서사에 신우철 감독이 구현
하는 몽환적이면서도 판타지한 미장센 그리고 명품 배우들의 빈틈없는 호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매회 짜릿한 반전을 선사하는 꿀잼각 드라마로 입소문을 타며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토일드라마 ‘아씨 두리안’은 매주 토일 저
녁 10시 30분부터 쿠팡플레이에서 새 에피소드들을 만날 수 있다.

쿠팡플레이 공식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oupangPlay

쿠팡플레이 공식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oupang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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